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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 홍수현(37, 왼쪽)과 래퍼 마이크로닷(25, 오른

쪽)이 열애 중이다.

1일 홍수연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종편 채널

인‘채널A’의‘도시어부’란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

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. 

두 사람 모두 닭띠다. 다만 홍수현이 1981년생으로 

만 37살이어서 1993년생으로 만 25살인 마이크로

닷보다 12살 더 많다.

도시어부의 고정 멤버인 마이크로닷은 홍수현이 

게스트로 출연했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

에 홍수현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셀카를 공

개한 적이 있다. 평소 낚시광으로 알려진 마이크로

닷은“이번 주 도시어부 게스트는! 저의 첫 낚시 제

자이자 아름다우신 홍수현 누나!”라고 했다. 홍수

현도 같은 달“삼가 고기의 명복을”이라며 마이크

로닷·이경규·이덕화 등 도시어부 출연진과 함께 찍

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며 두 사람의 

열애를 예고했다.

홍수현은 1999년 드라마‘고스트’로 데뷔했으며 

현재 MBC TV 주말극‘부잣집 아들’에 출연 중이다.

마이크로닷은 2006년 데뷔, 엠넷 래퍼 서바이벌 

프로그램‘쇼미더머니4’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으

며 이후‘도시어부’등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있다.

‘띠동갑’ 홍수현-
마이크로닷 열애

할리우드 배우 수잔 서랜든

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

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

체포됐다.

수잔 서랜든은 지난 29일 새

벽 트위터에“체포됐다. 여전

히 강하고 계속 싸우겠다.”는 

메시지와 함께‘여성불복종’

이란 의미의‘WomenDis-

obey’해시태그를 붙였다.

수잔 서랜든은 전날 워싱턴

DC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했

다가 체포됐다. 트럼프 대통

령의 반 이민 정책에 항의하

기 위한 이날 집회에는 1,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575

명이 체포됐다.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에 불법 이민자

가족 구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미 상원 건물을 

점령했다.

2012년 나인뮤지

스 멤버로 가요계 

데뷔한 경리(사진)

가 7년 만에 홀로

서기에 나섰다.

경리는 지난 5일 

서울 서교동 무브

홀에서 열린 새 싱

글음반‘블루 문

(BLUE MOON)’

발매 기념 쇼케이

스에서 신곡‘어젯밤’무대를 최초로 선보였다.‘어젯

밤’은 연인과 이별을 고하는 순간을 노래하는 곡이

다. 경리는 이날 쇼케이스에서 매혹적인 눈빛과 등 라

인, 긴 헤어스타일에 포인트를 준 안무와 곡으로 강렬

한 섹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.

이날 행사에서 경리는“항상 멤버들과 함께 했는데 

오늘은 혼자다. 너무 떨려서 어젯밤에 잠을 못잤다. 지

금도 아메리카노를 100잔 마신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

다.”고 소감을 밝혔다. 

수잔 서랜든, 반 트럼프 시위 중 체포

나인뮤지스 경리 ‘솔로 데뷔’

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

자들에 대해‘무관용 정책’을 펼치겠다며 부모와 자

식을 분리 수용했다.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

를 철회했지만 격리된 아동은 여전히 그대로다.

경리는 또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‘어젯밤’에 대해“연

인과의 이별을 고하는 순간, 단호하고도 직설적인 어

조로 관계의 끝을 이야기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

곡”라고 설명하고“이번 활동을 통해 팬 분들을 많이 

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솔로 활동이 나인뮤

지스 활동에도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

겠다.”고 말했다.

그는“이번 앨범을 통해 진짜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

리고 싶다. 다음 앨범이 나올 때는‘믿듣갱(믿고 듣는 

경리’이나 여름에 바캉스 가고 싶은 여자 연예인 1위

에 오르고 싶다.”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.

▲ ‘도시어부’ 출연 당시의 마이크로닷(왼쪽)과 배우 홍수현  

▲ 나인뮤지스


